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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예비군은 지난 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주요 암살요인과 청와대 타격을 

목표한 1⋅21사태를 계기로 창설되었다(Joo, Y. Y., 2017).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일하면서 싸우

자’라는 슬로건 하에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국가방위와 경제발전의 주축으로서 임

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창설 당시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회 안보환경은 예비군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면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그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의 관계

는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

무원 피격 등 도발을 강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노골적인 군사도발 의지를 표

명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요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성공적으로 대북억제력을 발휘하여 왔다. 세계적인 군사력 건설추세에 따라 병력 위주의 재래식 군

사력 건설에서 기술집약적인 첨단 과학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비병

력 감축에 따라서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인구감소, 도시지역 인구집중 현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가용 병력자원의 감소, 예비군 감소로 이어져 예비군 운

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시지역 인구 집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예비군 창설 53

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대⋅내외 안보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 

증가, 상비병력의 감소는 안보위협에 대한 예비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예비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는 

재난발생이나 해외파병 시 예비군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Choi, S. H., 2020; Park, J. G., 

2020), 여전히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안보 및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제도를 검토하고, 미래 지역예비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과 예비전력 비전 2030에 따른 

지역예비군의 정책적 방향을 연구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되는 안보⋅사회환경을 고려하

여 미래 지역예비군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

한 문헌 조사방법과 함께 우리 군의 예비전력과 관련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의 실무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은 최근 5년 간 출판된 국내 연구자료 중 지역예

비군 관련 주제를 중점적으로 검색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정세와 관련

된 시사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되는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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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예비전력

지역예비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지역예비군은 예비전력의 

구성요소이며 예비전력이라는 틀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용어 사전에

는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

력을 말한다.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시⋅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1)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전력은 “유사시 동원을 통해 전력화되는 잠

재적인 군사적 요소로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상비전력을 

군사행동이 가능한 현존 즉응 군사력이라 할 때 상비전력 이외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구성되는 

총체적 전쟁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군사동원을 통해 전력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전시 상비군 증⋅창설 지원, 손실⋅보충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해 소요되

는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다. 한편, 예비전력의 구성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적용과 군사 차원에서의 적용에 따라 그 범주를 달리한다.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는 개념적 요소인 인적 및 물적자원과 더불어 정책과 제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비전력

이 실체적인 군사력으로 형성되기까지는 각 구성요소에 따라 군사와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Kang, Y. G., 2019, p. 16).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예비전력의 구성요소는 상비전력 이외의 인적⋅물적 자원과 제

도⋅정책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잠재전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을 통해 형성되는 군사적 능력

을 예비전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며 지역예비군은 예비전력의 인적요소로서 비상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된 군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2 지역예비군의 필요성과 특징

예비군이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현역 군부대의 확장이나 지역방위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 또는 개인이며 지역예비군은 직장예비군이 아닌 자로 

편성된 예비군으로 전쟁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 편성되며,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용어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2) 즉, 지역예비군은 평

시에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적의 침투 또는 침투 징후 발생, 기타 긴급 상황 시 동원되어 읍⋅

면⋅동 단위 지역을 방위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적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둘째, 후방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며 셋째, 전시 상비전력에 대한 

1) 합동참모본부(202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p. 322.

2) 합동참모본부(202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p. 622∼p.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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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속지원 유지 및 지원에 기여하고 넷째, 평시 자연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과 생

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국가 잠재전력인 지역예비군이 필요하다.

지역예비군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예비군은 거주지 중심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으며 부대

별로 자원 및 편성 규모가 상이하다. 둘째, 지역예비군은 그 지역 주민으로 편성되어 지형과 환경에 

익숙하고 주민과 협조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예비군은 평소에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

하다가 동원 시에 소집되기 때문에 지역예비군을 운용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예비전력은 국방

비의 0.4%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예비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육성⋅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기에 아주 적은 국방비가 소요된다. 넷째, 지역예비군은 직업, 신분, 연령 등

이 다양하고 자질과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비군 운용 시 자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편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예비군은 현역과는 다르게 급식 및 수송차량 등 작전지

속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평소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된 작전지속지원 체계를 구

축하여 상황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예비군은 평소 민간인 

신분으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원 시에만 예비군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요약하면, 지역예비군은 평시에는 일반 시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지역방위체

계를 구축하여 방위하는 지역 안보 지킴이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주역인 것이다.

2.3 지역예비군의 특징과 운영

2.3.1 임무 및 운용 측면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 

소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경

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무장소요의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으로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다.3) 

이와 같은 예비군의 임무는 시대의 안보상황과 국내⋅외의 정세 등을 고려하여 변화되어 왔는데 

예비군의 임무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국방부 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2019. 11. 26.) 제2조(임무).

Year Mi s s i ons

1961

⋅Local defense

⋅Communication line security

⋅Area control in the rear area 

<Table 1> Changes in reserve force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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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275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의 임무는 1980년에 만들어진 동원 대비, 적 또는 무장공비 소

멸,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 무장소요 진압, 민방위 업무 지원 5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1961년과 

비교 시 임무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대침투작전 시 예비군 동원 등 군사적 위협 위주의 임무만 명

시되어 있으며 각종 재해재난,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임무는 미정립되어 있다. 

무장소요 진압과 같은 국민정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80년 이

후 변함없는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미래 예비군 운용까지 고려

하여 예비군의 임무에 포함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운용 측면을 살펴보면, 예비군 자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Table 2>와 같이 지역예비

군부대는 ‘24년까지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현역부대는 부대개편을 통해 여단 중심의 부대 구조

로 개편 중에 있어 작전 책임지역은 2∼3배 확장되었다. 

<Table 2> Status of integration and closure of regional reserve forces4)

Di vi s i on
2 02 0 .

(‘2 1. 1 . 1 .)

2 02 1 .

(‘2 2. 1 . 1 .)

20 2 2.

(‘23 . 1. 1 .)

20 2 3.

(‘24 . 1. 1 .)

2 0 24 .

(‘2 5 . 1 . 1.)

# of troops 3,049 2,838 2,666 2,473 2,290

예비군부대 감소와 책임지역 확장을 고려한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

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편성으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조직편성 보완이 필요

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자원이 부족해 간부직위에 병사를 보직하고 

있으며 병사의 경우는 희소특기가 부족해 편성이 제한되는 등 전투력 발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

다. 한반도 대⋅내외 안보정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예비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미래에 부족한 상비전력을 보강하고 실효성 있는 전투수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대책이 필요

하다.

4) 육군본부(2018). 예비전력 비전 2030. 계룡, p. 3장-14-6.

1968 ⋅Enemy or armed defense is extinguished 
⋅Important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line security

1970

⋅Preparing for mobilization 

⋅Expense for important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lines

⋅Enemy or armed defense is extinguished

1980

⋅Preparing for mobilization 

⋅Expense for important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lines 

⋅Civil defense support

⋅Enemy or armed defense is extinguished

⋅Suppression of armed desire

* Source: adapted from Lee, W. H. (2015,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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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육훈련 측면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

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이다.5) 예비군훈련 대상과 시간은 4개 훈련유

형으로 편성되어 있다(Table 3).

<Table 3> Target and time of reserve forces training6)

Di vi si on

Mobi l i z ati on res er ve f orces  

t r ai ni ng

Regi onal  res er ve  

f orces  tr ai ni ng Pr el i mi nar y  

t i me
Mobi l i z ati on

Mobi l i zat i on  

undesi gnated
Bas i c Fi el dwor k

New di schar ged per s on 16 hours

Sol i der

1st to 4th 

years

Mobilization

designated

2 nights and 

3 days
132 hours

Mobilization

undesignated

2 nights and 3 

days (32 

hours)

128 hours

(132 hours)

5th to 6th 

years

Mobilization

undesignated
8 hours

12 hours

(6H×2)
140 hours

7th to 8th years Take extra training for uncompleted training 160 hours

Of f i cer

1st to 6th 

years

Mobilization

designated

2 nights and 

3 days

Mobilization

undesignated

2 nights and 

3 days

7th years to retirement 

age
Take extra training for uncompleted training

지역예비군훈련은 5∼6년차를 대상으로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

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구분되다.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안보교육, 사격,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연 1회 8시간 예비군

훈련대7)에서 실시한다. 오전 4시간은 공통과목(안보교육, 사격)을 훈련하고 오후 4시간은 기타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기타과제는 수임군부대장 판단에 따라서 과제를 선택하는데 부대특성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한된 시간 안에 측정식 합격제 평가를 해야하

며, 우수자에 대해 조기퇴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 시 단순 측정이 가능한 병기본 과제위

5)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훈령 제2496호(2020. 12. 31.) 제2조(정의) 1항.

6)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훈령 제2496호(2020. 12. 31.) 제8조(훈련대상 및 시간) 2항

7)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육군에서는 ‘24년까지 대대 단위(202개소) 지역예비군훈련장을 여단 단위(40개

소)로 통합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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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선정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재해⋅재난 등에 대

비한 훈련과제 등을 반영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

점을 두고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씩 6시간 작계지역에서 실시한다. 입소, 식사, 총기수령, 

작계지역 이동 등의 시간 고려 시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은 2시간 내외로 훈련의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방위작전이 목진지, 검문소 운용 위주에서 기동타격 임무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

에 맞는 훈련방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상비병력과 예비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

역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한 훈련체계, 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전

투기술에 대한 예비군들의 망각주기 등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 주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2.3.3 작전지속지원 측면

지역예비군 작전지속지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현행법상 지역방위작전과 관

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에 대해 지원하며8) 지역방위작전 간 예비

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은 군과 지방자치단체(통합방위지원본부), 직장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9) 

현재 지역예비군부대의 작전지속지원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원은 예산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읍⋅면⋅동은 예산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있는 시⋅군⋅구에서 대

대의 파트너가 되어 지원하였다. 문제는 대대별 1개의 시⋅군⋅구를 담당했지만, 국방개혁에 따라 

여단별 3개 대대로 편성하여 편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2개 이상의 시⋅군⋅구로 작전지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지역예비군부대는 예비군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25년까지 통⋅폐합을 추진

하는 데 자원이 적은 읍⋅면의 지역예비군부대는 3∼6개로 책임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시⋅군⋅구 방위지원본부 주도의 통합된 작전지속지원이 제한되며, 읍⋅

면⋅동 통합중대 편성 시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책임 설정이 불분명하다. 자원부족지역으로 전환되

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육성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

함에 따라 부대별 전투물자 보유수준에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예비군부대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전지속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비전통적 위협에 대

비한 미래 지역예비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3.4 법령 및 제도 측면

동원 및 예비전력과 관련된 법령은 헌법을 비롯해 국군조직법,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8)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화 같다.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9) 합동참모본부(2019). 지역방위작전 지침서, 서울, p. 6장-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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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법, 병역법, 계엄법, 징발법,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 

동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대부분 동원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 연구범위를 지역예

비군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지역예비군과 관계된 법령인 예비군법, 국군조직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군법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예비군 설치, 조직, 편성,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이다. 예비군은 제2조(임무)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했는데 법이 만들어질 당시 작전환경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변화요소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조(임무) 2항에 명시된 침투한 

무장공비 소멸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앞

으로도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다) 후방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시 국가비상사태(통합방위사태) 선포

에 따른 예비군 동원은 자동으로 될 것이라 1항의 임무와 동일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3항에 명시된 

무장소요 진압을 위해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는 없으며 국민의 정서를 고려 시 현실성 있게 개선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4항 무기고의 경비는 과거 경찰서에서 무기를 관리하던 때의 임무이며 

현재의 예비군 임무와는 동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재해⋅재난, 테러 등 국가재난 등의 비군사적 지원과 현역감축에 따른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변화추세에 맞는 임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국군조직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

의 범위,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비군은 이러한 국군조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2조(국군의 조직) 1항은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1항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원예비군

은 전시 병역법에 의해 동원되어 군에 복무하므로 군인에 속하지만, 예비군법에 의해 동원된 지역

예비군은 동원 시 민간신분이 적용된다. 즉, 지역예비군은 군 조직으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국군 범

주에는 포함될 수 없다.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을 확장하고 상비군 대체임무 수행 등 상비군과 더불

어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예비전력정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국군조직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3.1 선행연구 검토

예비전력과 관련 연구는 동원체제와 예비군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2005년 참여정부의 국방

개혁 발표 이후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래 안보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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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지역예비군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지역예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 K. P. (2017)은 미래 지역방위작전 환경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예비군 운용개념을 작전적인 

측면과 작전지속지원 측면에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위작전 지침서를 기초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방위작전에 대한 발전사항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예비군 운용체계를 제시

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자원감소 등 미래 변화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 Jeong (2018)은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 및 위협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의 적정 예

비군 규모를 판단하였으며 예비군제도 정예화(Choi & Park, 2014)를 위해 통합병역복무제도, 예비

군 지휘관리체계와 동원체계 구축, 예비군 조직편성 및 복무제도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지역예비군부대를 해체하고 현역과 예비군이 혼합 편성된 지역방위사단을 존속

St udy Res ear ch dat a Mai n cont ent s

Shin. D. & 

Jung, C. Y.

(2016)

Suggestions for elite Korean 

reserve forces through examples 

of U.S. reserve forces’ 

development

Through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U.S. reserve forces, the revision of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nd the introduction of 

total power to elite reserve forces are argued.

Lee, K. P.

(2017)

Future local defense operation 

development plan

Presentation of the concept of operation of local 

defense operation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operation continuity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future operating environment.

Jeong, J. S.

(2018)

Korea’s preparation after 

reunification with reserve power 

ope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considering the security situation and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ppropriate 

size of reserve forces and the presentation of a new 

reserve force operation system are presented.

Kang, Y. G. 

(2019)

Direction of promotion of 

reserve power policy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Present detailed issues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directions for each core element of the 

reserve power policy.

Kim, M. S.

(2019)

Following the promo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direction of the wartime power 

generation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continuity 

support system of the regional reserve forces 

during the exhibition and presentation of plans for 

operation and development.

Jeong, H. S.

(2019)

In connection with Defense 

Reform 2.0 plan for promoting 

elite reserve power

Proposed a plan to promote the elite reserve forc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ecurity threats.

Koo & Park

(2019)

Power generation of reserve 

forces in Singapore through the 

case of the reserve forces 

system

It analyzes the Singapore reserve forces system 

with similarities to Korea and proposes a plan to 

promote the elite reserve forces.

<Table 4> Summary of studies about Korean regional reserv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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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개념을 제시하는 등 미래의 지역예비군 편성과 운영개념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통

일 이후 한국군 예비전력에 관한 첫 번째 학위논문으로 의미가 있다.

Kang (2019)는 예비전력정책을 연구하여 분석하고 현재 한국의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대체전

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한되는 문제점과 주요 국가의 예비전력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예비전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용⋅관리⋅법령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예비전력

정책의 미래지향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Kim, M. S. (2019)는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전⋅

평시 예비전력 발전방향을 지역예비군 작전지속지원 측면에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조 중심의 지속지원 체계 발전과 실효성 있는 무기⋅장비⋅탄약 및 급식지

원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예비군 운영 측면과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지역예비군 

연구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예비군 작전지속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Jeong, H. S. (2019)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예비전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안을 제

시하였다. 예비전력 문제점을 제시하고 임무⋅규모⋅예산⋅법령 개정소요 등 정예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Shin and Jung (2016)은 미국 예비군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 국가방위

법 제정과 1973년 모병제 전환에 따른 총체 전력정책 도입의 결과로 분석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과 총체 전력정책 도입을 제시하였다. Koo and Park (2019)는 예비전력 발전

을 위해 선진화된 싱가포르 예비군 제도를 연구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소요들을 발굴하였으며 발전

방안으로 예비군 임무와 역할 확대, 정예 예비군 확보 및 육성, 예비군 보상 및 복지, 예비군 인식개

선 및 예산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에 초점을 둔 연구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으로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논하고 있어 지역예비군 운영에 관한 연구

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도 동원 위주 부대의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예비군을 연구한 논문도 현재의 모습 속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했기에 미래 지

역예비군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후방지역

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예비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차

별화를 시도하였다.

3.2 분석의 틀

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직⋅편성 최

적화 등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비전력의 감축, 

작전환경의 도시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자원의 감소는 지역예비군 운영개념에 대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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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비전력과는 다르게 지역예비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대내적 요인들에 의

해 주로 결정된다. 이를 실현 가능한 군사력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을 위

한 핵심과제를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법과 제도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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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Derivation of key tasks for optimizing region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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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the opt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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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tical framework

우선, 제시된 연구흐름도에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 지역예비군의 현상과 안보환경

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을 위한 핵심과제 3가지를 도출하였다. 예비군의 임무

와 역할이 전⋅평시 및 국가비상 시 군사⋅비군사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성을 살펴보고 전투력 

유지를 위한 지역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운영체계를, 지역예비군에게 지급되

는 장비 및 물자와 통합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급식을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작전지속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군의 일원에 포함되기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과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법령 통합을 법과 제도에서 연구하여 미래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

한 발전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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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지역 예비군의 발전전략

4.1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

최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 등

으로 군사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들

이 국가안보의 도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으로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4.1.1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위협의 다변화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코로나 19 이후 심화되는 가운데 중⋅러 간 전략전 연

대 강화, 일본 등 각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환경은 코로

나 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되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를 복원하고 동맹을 복구하여 가치를 

앞세우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고 지난 3월 3일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10)에서 발표했다. 자유주

의적 제도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는 비교되지만, 자국의 국익을 최우

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은 이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과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 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협 중에

서도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력 증강을 추구하는 ‘태평양 억제 구상’을 위해 2022년 예산에 46.8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는 2021

년에 배정되었던 금액의 두 배를 넘는 액수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11)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주변 국

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

적으로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

서는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으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소강(小康) 사회 건설의 기조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면적 건

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12) 

10) 국가안보전략지침은 통상 새롭게 등장하는 미 행정부가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이 

지침을 근거로 외교전략, 국방전략 등이 작성되게 된다. 

11) 서재정(2021. 7.)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http://blog.naver.com/chhioo/22243097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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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7월에 발표한 ‘신해양독트린’에서 해군의 작전범주를 대

서양, 인도양, 태평양 등 6개 해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강한 해군으로 돌아간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13)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사계획이 해군에서 육군으로 군비 증가의 무

게 중심이 이동하였지만14)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해서 늘리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수동적인 방위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른 나라를 위협하

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방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방위력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강화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

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15)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

량을 집중하여 2017년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2018년 들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

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였으

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었다. 2020년 들어 대북 제재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16) 최근에는 남북통

신선 복원을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지속한 가운데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주변국들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자국 우선

주의가 심화될 것이며 안보환경의 변화는 지역 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역내질서를 변화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상비병력을 감축 중인 우

리 군에게는 동북아의 균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전력 정예화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4.1.2 국방개혁 2.0과 예비전력 정예화

우리 군의 국방개혁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

12) 국방부(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p. 11

13) 국방부(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p. 15.

14) The National institute for Studies(2018), p. 170.

15) 국방정보본부(2020). 일본 방위백서 2020. 서울, p. 252, 268.

16) 국방부(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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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되었고, 그 후 정권교체와 더불어 몇 차례 수정되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

혁 2.0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안을 국방개혁 1.0으로 간주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완하겠

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Di vi si on

Par t i ci pator y  

gover nment

Lee Myungbak  

g over nment

Par k Geunhye  

gover nment

Defense Ref orm 2 0 20 Def ens e Ref or m 3 07
Bas i c Pl an for  Def ens e  

Ref or m

Major 

contents of 

national 

defense 

reform

⋅Expanding the civil service 

base

⋅Reorganization of command 

structure

⋅Low cost, high efficiency 

defense management 

innovation

⋅Defense Advancement 

Promotion Committee

⋅Active suppression of 

North Korea

⋅Strengthen teamwork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joint 

operations

Promotion of 

elite reserve 

forces

⋅Supplementing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erve power

⋅Improvement of reserve 

forces training system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artial 

mobilization

⋅Reserve officer elitism

⋅Science reserve forces 

training

⋅Local reserve forces’ 

equipment and supplies

⋅Establishment of a 

reserve forces 

regionalization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a part- 

time service system

⋅Formalization of regional 

reserve forces

⋅Regional reserve forces 

change weapons

* Source: adapted from Kim, M. S. (2019)

<Table 5> Contents of the past government’s defense reform promotion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추진내용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평가해 보면 <Table 

5>와 같은데 동원위주부대 부대구조 발전 및 예비군훈련 위주의 추진이었으며 상비전력과 정예화 

추세와 비교 시 미미한 수준이며 지역예비군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예비

군 정예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장비⋅물자만 확보 및 교체하는 등 계획대비 시행에 있어 다소 부

족하였다(Kim, M. S., 2019). 국방개혁 2.0에서 예비전력 발전과 관련해서 제시한 사항은 예비전력 

내실화,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전력 중심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첫째, 핵심 동원전력(동원

사단, 동원보충대대) 우선 정예화 둘째,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및 비상

근 예비역제도 도입 셋째,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0.3%에서 1%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

액을 중점에 두고 있다.17) 또한, 육군본부에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미래 작전환경, 가용자원 

등을 고려한 예비군 임무에 부합된 예비군 적정 규모와 편성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17) 국방부(2019). 국방개혁 2.0. 서울,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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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예비군 운용개념 재정립과 예비군 자원 감소와 연계한 예비군부대 단계별 조정, 예비군부대 

통⋅폐합과 연계한 예비전력군무원 정원 조정 등이다.18)

이러한 추진내용을 볼 때 과거 국방개혁에 비해 다소 실질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령, 예산 등 관련된 내용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지난 국방개혁처럼 예비전력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낮은 지역예비군 정예화는 또다시 계획으로만 그칠 수 있기에 보다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 대외국가의 국방개혁과 예비전력 정예화 사례들

을 모방한 정예화 추진도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1920년 국가방위법을 제정하여 정규군과 주방위

군, 연방예비군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1973년 모병제 전환에 따라 총체 전

력정책을 도입하여 이라크⋅아프간전쟁 등에 예비군이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총체전력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Shin & Jung, 2016). 싱가포르는 현역 복무 후 10년

간 예비군에 편성되고 보직도 고정된 상태에서 1년에 약 40일 정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현

역과 동일한 장비⋅물자를 확보하고 있다. 사회에서 받는 동일한 보수와 현역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감세 혜택, 각종 연회, 스포츠 활동, 의료지원 등 예비군에 대한 복지 제도가 우수하다

(Koo & Park, 2019, pp. 388-389). 외국의 안보환경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

듯이 예비전력을 총체 전력으로 구성한 국방개혁과 싱가포르처럼 강한 예비군훈련, 장비⋅물자의 

현대화, 각종 복지혜택 제공 등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1.3 사회적 환경변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하

면 2100년의 인구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고 예견하고 있다.19)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의 지위

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였고 도시지역

으로 인구의 집중⋅심화⋅밀집되는 등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거대도시들이 탄생을 수반하였

다. 이로 인한 지역예비군 운영과 관련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의 증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국방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변화와 예비전력과의 관계는 경제성장→인식변화→출산감소→가용 상비전력자원 부족→

예비군 부족 순의 사이클로 설명될 수 있다.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며,’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UN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18) 육군본부(2019). 예비전력 비전 2030. 계룡, p. 요약-19-4. 

19) KBS뉴스(2015. 4. 6.). 인구 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 

ncd=305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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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1 미만을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40만 명대가 무

너진 뒤 3년 만에 30만 명을 밑돌며 ‘20년 출생아 수는 27.2만 명을 기록하였다.20) <Table 6> 20대 

남자 인구는 매년 2∼5% 자연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Table 7>과 같이 예비군 자원도 계속

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6> Estimation of male population fluctuations in their 20s21)

Di vi s i on 20 2 0 2 02 2 2 0 25 20 2 8 2 03 0 2 0 35

# of people 3,703,732 3,548,195 3,094,403 2,690,379 2,471,743 2,302,636

Decrease rate (%) - 4.2 12.8 15.7 8.2 6.9

<Table 7> Future reserve forces resource change trend22) 

Di vi si on 2 02 0 20 2 2 20 2 5 2 0 28 2 0 30

# of people

(ten thousand)
268.6 259.1 239.1 224.3 217.7

Decrease rate (%) - 3.6 7.7 6.2 2.9

그러나 정부의 출산율 추계보다 더 비판적인 시각도 존대한다. 출산율이 높은 지방 청년이 그대

로 지방에 잔류한다면 추계대로 되겠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출산율이 낯은 서울로의 진입을 꿈꾼다

면 지금의 추계보다 더 낮아지리라는 것이다. 지방에서 2∼3명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 인구

가 실제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 1명도 채 낳지 않게 되는데 인구추계에서 이런 현실이 배제되었다

는 것이다.23) 출산율 저하는 가용 상비전력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대규모 예비전력 유지에 제한요

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영향요인은 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집중⋅심화⋅밀집되는 현상이다.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어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소멸고위험지역이 빠

르게 증가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46%)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고 있다.24)

<Table 8>과 같이 대도시 지역은 가용자원이 많아 지역예비군 편성⋅운용에 유리한 반면 농⋅

어촌 지역의 가용자원은 턱없이 부족해 지역예비군 편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20) 관계부처 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세종, p. 1. 

21) 통계청(2020). 20대 남자 인구 변동 추계. 대전.

22) 육군본부(2018). 예비전력 비전 2030. 계룡, p. 3장-14-4.

23) 전영수(2018). 한국이 소멸한다. 서울: 비지니스북스.

24) 관계부처 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세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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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위작전이 시⋅군⋅구별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의 지역방위작전 수행에 있어서 농⋅

어촌 지역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반면 도시지역은 가

용자원이 충분해 작전수행간 제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과 시⋅군⋅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작전지속지

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able 8> Status of male population in their 20s (20-29 years old) by region25) 

Di vi s i on

Met ropol i t an ci t y Rur al  and fi s hi ng  vi l l ages

Gangnam-gu, 

Seoul

Yeonsu-gu, 

Incheon

Yuseong-gu, 

Daejeon

Cheongsong-gun, 

Gyeongsangbuk

Jinan-gun, 

Jeollabuk

Sinan-gun, 

Jeollanam

#of people 32,778 28,094 35,879 922 977 1,533

4.2 미래 지역예비군 운영의 최적화 방안

4.2.1 운영체계 재정립

4.2.1.1 지역예비군 임무 재정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안보

환경 및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지역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재판단하고 새로운 임무와 역할

에 맞추어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군사 및 비군사적 위협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현재의 예비

군 임무를 재검토하여 전⋅평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임무, 국가이익지원 등으로 재정립하며 예비

군의 역할은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지역방위 작전 수행 이외에도 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개체, 국

가이익 지원 등으로 역할과 수행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80년 이후 지속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예비군 임무를 미래 안보환경 및 사회변화에 맞게 재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Prepare for mobilization during wartime, peacetime, or national emergency

2. Non-military support (national disasters: e.g., casualties, natural disasters)

3.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and strategies

4. Support other activitie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able 9> Reserve forces’ mission (improvement plan)

미래의 예비군은 상비군과 함께 총체전력의 일부로서 전시 대등한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예비군의 임무는 첫째, 전⋅평시 군사적 위협을 

25) 통계청(2020).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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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현역부대의 증⋅창설 및 작전 수행을 위한 동원과 평시 테러 등 위기 발생 시 지역방위를 

위한 동원 임무를 수행하며 둘째, 국가적 재난(대형 인명사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에 많은 인력

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군사적 위기 상황시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셋째, 예비군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활동과 작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역

할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포괄적 안보시대에 예비군의 임무에 포함한다. 국가안보태세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비군사적 지원과 국가이익과 국민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 예비군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

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1.2 지역예비군 조직⋅편성 최적화

지역예비군부대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현역부대 개편, 상비병력 감축, 예비군부대 통⋅폐

합 등의 작전환경 변화와 사회적 환경변화(인구절벽에 따른 예비군 자원감소, 4차 산업 등)에 직면

해 있어 이에 맞는 지역예비군의 조직⋅편성 최적화가 요구된다. 예비군 운용은 작전환경의 변화, 

예비군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단위 운용개념에서 지역방위사단의 관할지역을 고려

하여 광역시⋅도 단위 운용26) 영역을 확대하고 목진지 및 검문소 운용 등 배치⋅운용하는 것을 기

동타격과 핵심시설 방호개념으로 병력 운용을 조정하며 지역예비군 소요는 예비군 자원수, 지역 내 

핵심방호시설, 관할지역 특징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별 지역 단위 보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편성은 앞에서 언급한 변화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예비군부대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Step 1(‘25년)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기존 읍⋅면⋅동 단위 중대에서 보병여단 단위 대

대 편성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며 예비군부대 통⋅폐합,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여단별 1개 

예비군대대를 창설 및 운영을 추진하고 여단의 예속부대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대대

와 보병대대는 협조관계이며 예비군대대에는 대대본부, 예비군중대, 기동대, 재난지원 중대로 편성

한다. 예비군중대는 통⋅폐합과 예비군중대장 정년 등을 고려하여 수개 중대로 편성하여 운용하며 

자원감소를 고려하여 운용해야겠다. Step 2(‘30년) 예비군 방위여단을 창설하여 기존 예비군대대를 

예비군 방위대대로 개편하여 예비군 방위여단의 편제 부대로 반영하며 예비군 방위대대에는 대대

본부와 기동대, 재난지원 중대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기동대는 3개 중대를 편성하여 운용하며 자원

수가 많을 경우에 수개 중대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미래 지역예비군 단계 편성을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26) 후방지역 지역방위사단은 관할지역을 2개 이상의 광역시⋅도로 되어 있으며 도의 가용자원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작전의 융통성을 위해 지역예비군은 수임군부대장 관할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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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Figure 2> Organizing the future regional reserve forces stage

보병대대는 3∼6개의 시⋅군⋅구 지역을 담당하여 후방지역 상황발생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

며 예비군대대 및 예비군 방위대대는 평시 자원관리, 교육훈련, 재난복구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

며 상황 발생 시 지역방위대대를 증원, 중요시설 방호 및 경계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지역예비군부대를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요직위자에 대한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간부 자원이 적어 보직률이 낮으며 희소특기 병사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

다. 부족한 주요 직위자 보직율 향상을 위해서 첫째,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직급을 다단계하여 정원

을 늘리고 이를 대대 및 지역대 참모, 소대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비상근 예비군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직위자를 선발하여 보직율을 향상시켜 부족한 주요 직위

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여단⋅대대에 근무하는 예비군(정작과, 지원과, 동원과, 본부중대 각 1명)27)

은 장기(180일)로 선발하고 예비군중대 근무하는 예비군(부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단기(30일)로 선

발해서 운용한다. 인원은 Step 1에는 2,362명(대대별 4명, 예비군중대별 1명)으로 예산은 53.4억이 

소요되며 Step 2에는 556명(여단⋅대대별 4명, 예비군중대별 1명)으로 예산은 48.5억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28) 셋째, 중대본부29) 희소특기 병사 보직률을 높이기 위해 희소특기를 유사특기로 지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기와 보급, 행정과 통신을 유사특기로 묶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데 이는 지침 개정 시 가능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예비군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기동대의 정예화도 필요하다. 지역예비군부대

27) 지역예비군 여단⋅대대의 참모부를 지휘부, 정작과, 지원과, 동원과로 판단하였다.

28) Step 1에는 지역방위사단(13개)과 ‘24년 지역예비군부대(2,290개) 부대 수를 고려해서 소요인원을 판단하였으며 Step 

2에는 지역방위사단(13개)과 ‘30년 지역예비군부대는(400개) 기동대(수도권 및 대도시 5개 이상, 지방 3개)와 재난지원중

대를 고려해서 판단하였다.

29) 지역예비군 중대본부 병사는 6개 특기 16명으로 편성되어 있다(통신 2, 병기 2, 보급 2, 의무 2, 운전 6). 육군본부 

�2020년 예비군 조직편성 지시�. 2020. p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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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기동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투임무 수행의 핵심전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부대의 경우 자원부족을 이유로 기동대를 우선 해체하는데 연차를 7∼8년차까지 확대하고 동

원배정지역 제외 등 기동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요시설이 많은 지역은 기동대를 추

가 편성하는 등 자원관리만 하는 예비군부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비군부대로 성장시켜야 한

다. 장비는 현역과 동일하게 우선 보급하여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주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워리

어 플랫폼을 기동대에 적용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예비군의 정예화

를 위해서는 예비군 조직⋅편성 최적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무기⋅장비 현대화, 예비전력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직⋅편성 최적화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보다 앞서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2.2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다. 상비병력의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예비전력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지역예비군 훈련체계 개선을 위해 과학과 예비군훈련장을 권역화하여 ‘24년까지 40

개소를 설치 중이다. 후방지역에서 지역예비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력군으로 편성하고 효과적

으로 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역예비군 

훈련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요구되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훈련 기간에 대한 재검토이다. 훈련 기간에 대한 검토는 예비군

의 숙련도 망각주기 등을 고려하여 훈련 반복주기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사가 병과별 개

인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1∼13개월이다(Table 10). 

<Table 10> Period of mastering individual tasks for each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30)

Di vi s i on I nf ant r y Art i l l ery Armor ed Communi cati on Mai ntenance

Min. period 11 months 12 months 13 months 11 months 13 months

훈련을 통해 습득된 전투기술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예비전력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술은 망각되기 쉬우며 그 기간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연구에 

의하면 훈련 후 6∼8개월에 비해 훈련 직후 2개월 기간 내에 더 많이 감소한다. 즉, 전투기술은 전

역 후 2개월 이내에 급격히 망각되며 2개월 이후에는 임무수행이 제한된다. 미 공군 예비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역 후 18∼24개월 지난 시점에 53%의 병사들이 숙련도를 유지하였다는 

30) 한국국가전략연구원(2017). 미래 예비군훈련 제도 종합 발전방향 연구. 서울,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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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시하고 있다.31) 이 두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역과 동시에 전투기술은 급격하게 

망각되므로 망각주기를 고려한 훈련주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예비군은 연 1회 기

본훈련(8시간)과 연 2회 작계훈련(6시간)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의 망각주기 등을 고려 시 지역예

비군 훈련 주기는 최소 2개월 단위로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시행하여 전투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훈련방법과 훈련과제에 대한 개선이다. 기본훈련은 사격, 정신교육, 기타과제로 구성된다. 

사격시 지급되는 총기는 안전문제로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고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훈련 간 지

급되는 총기도 훈련용 총기로 상황발생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총기가 아니다. 현역 시절 다루던 총

기와 상이하고(현역 K-2, 예비역 M16) 영점을 획득한 총기도 아니기에 상황발생 시 동원예비군과

는 다르게 바로 임무수행을 해야하는 지역예비군의 특성과 전투력 유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훈련

시에도 동일한 총기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과제는 수임군부대의 특성과 임무에 

맞는 훈련으로 구성하되 화생방, 구급법과 같이 재해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과제를 선정하고 팀 

단위로 상황발생시에 임무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해야 하며 4차 산업과 연계한 훈련(VR, 마일즈 장

비 등)도 발전시켜야겠다. 작계훈련은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작전지역

의 도시화로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훈련은 제한이 되고 있으며 지역예비군 운용(목진지, 검

문소→기동타격) 개념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계지역이 아닌 예비군훈련대로 훈련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VR⋅AR 훈련장을 구성하여 작계지역 상황하 소대 또는 분대단위 다양한 상

황조치 훈련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대항군 운용 등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인센티브 제도는 예비군 훈련 우수자에 

대해 조기 퇴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훈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퇴소 이후 남은 예비군들의 훈련참여에 대한 분위기와 퇴소 이후 남은 시간은 새로운 과제 훈련의 

제한, 그리고 퇴소 인원 발생으로 소대⋅분대 단위 전술과제 숙달 시간의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 시 제도는 유지하되 조기 퇴소 이외의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상품권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한다면 훈련 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전투력 향상과 유지를 위한 지휘통제훈련 개선이다. 지역방위작전을 위

한 전투력 향상은 모두 지역예비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지역방위작전에서 지역예비군

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지역예비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휘통제가 있어야지만 가능

하다. 민⋅관⋅군⋅경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부대훈련 시 전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훈

련하지만, 대대별 일부 중점작전지역에 해당되는 예비군부대만 참가할 뿐 나머지 부대는 상황만 유

31)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5). 2005년 육군전투실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투실험 방법론 연구. 서울, pp. 29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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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대대의 지휘통제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역방위작전은 전⋅평시에 발생하나 전시와 

같은 상황을 상정한 지휘통제 훈련은 미실시하고 있다. 대대 동원훈련과 연계한 작계훈련을 실시하

여 대대의 능력으로 지휘통제가 가능한지 검증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등 실질

적으로 전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역방위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제시한 개선해야 할 지역예비군 훈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Di vi si on Bas i c t r ai ni ng Fi el dwork tr ai ni ng

Time 16 hours (8 hours in the first half of year) 24 hours (6 hours in the quarter)

Place Scientific training ground, Fieldwork

Task
Shooting, mental education, tactical tasks, 

terrorist and disaster response tasks, etc.
Tactical task

Relative 

height
-

Implementation in connection with major 

training and mobilization training

<Table 11> Improvement of regional reserve forces training

기본훈련은 반기 단위 1일 8시간씩 훈련하며 사격과 정신교육은 각 2시간씩 시행하고 전반기에

는 전술과제(4시간)를 후반기에는 테러⋅재난 대응과제(4시간)를 훈련하는 것이다. 작계훈련은 분

기단위 1회(6시간) 훈련하되 기본훈련과 연계하여 전⋅후반기 기본훈련 후 작계훈련을 실시하고 

대부대급 훈련과 대대 동원훈련 시에 작계훈련을 각 1회씩 훈련하는 것이다. 예비군훈련 시간의 증

가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외국의 예

비군훈련 시간을 참고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예비군훈련 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정(선발)예비군은 연간 12주, 연 192시간 집

체교육을 실시하며 연간 14∼39일 이하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훈련에 참가한다. 개인준비예비군은 

연간 30일 이하의 훈련에 참가하며, 미복무 주방위군은 연 1회 소집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스라엘 예비군 교육은 예비군 사단에서 1주일 기본훈련 후 현역부대에 배치되어 현역과 함께 임무

를 수행한다. 예비군 소집훈련은 3년 동원 계급별로 매년 25일에서 84일까지 실시하며(전투병 25

일, 전투 지원병 54일, 부사관 70일, 장교 84일) 모든 예비군은 3년에 1회 30일까지 동원지정된 예비

군 대대에 의한 작전운용부대에 근무 또는 기타 소집부대에서 근무한다. 또한, 매년 1회 1주(5일) 

대대단위 동원훈련을 한다. 싱가포르는 현역 복무 후 10년간 예비군에 편성되고 1년에 약 40일 정

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32) 역종에 따라서 예비군훈련 시간이 상이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주

요 국가들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연간 30일 이상의 예비군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훈련

을 통해 우수한 예비군을 육성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의 예비군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과 총체전력에서 예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

32) 국방부 동원기확관실(2017). 2017년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 서울, p. 42, 206∼208,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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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고려시 예비군 교육에 대한 성과 제고를 위해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해와 설득을 통해 예비군훈련 시간을 확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비군을 육성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3 작전지속지원체계 발전

4.2.3.1 장비 및 물자 개선

지난 20여 년간 지역예비군 무기⋅장비⋅물자⋅시설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매우 열악

한 상황이다. 장비 및 물자의 수준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고 작전소요 대비 100% 이상 확보를 해야 

하며 아울러 장비⋅물자 구매체계, 유지⋅정비 등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지역예

비군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장비 및 물자 개선이 핵심이며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군이 추구하는 국방개혁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 

개선 보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예비군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장비⋅물자 현대화가 필요하다. 예비군 무기는 1968

년 창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역에서 퇴역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전력화를 추진해 왔으며 30년 이

상의 경과된 노후 장비 및 물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정비 인원 부족으로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 또한, 현역 시절 접해보지 못한 구형장비로 예비군훈련 시 숙달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다. 이에 따라서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장비⋅물자의 현대화가 요구되므로 예비군중대는 전투 효

율성을 고려하여 개인화기, 조준경 등의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기동대는 현재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하여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통신장비는 통합방위작전과, 테러⋅

국가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무전기의 보강도 필요한데 현재 육군본

부에서 검토 중인 국가 재난 안전통신망을 빠르게 구축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둘째, 지역예비군 장비⋅물자 구매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장비는 수임군부대에서 물자는 

군수사에서 계약 후 위탁조달로 구매하고 있는데 수임군부대 실무자는 장비 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어 조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임군부대별 계약하는 업체가 상이하여 가격 차

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예비군 장비⋅물자를 군수사에

서 계약하여 수임군부대별 위탁조달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구매 장비 중 전투에 긴요한 장비

는 현역 시절과 동일한 장비를 구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 시 별도 교육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껏 육성지원예산을 활용하여 구매한 장비도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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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급식지원체계 구축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통합방위지원본부)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급식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 책임하 군 작전부대에서 지원하

고 추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토록 명시되어 있다.33)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방위지원본

부에서 지역내 식당과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96년 강

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미흡사항을 참고하여 급식 지원 계획을 보완하였지만 25년간 시행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과 절차 숙달을 통해 완벽한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해야겠다. 급식과 관련

하여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별 지원 능력을 고려하여 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식당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농⋅어촌의 식당은 도시지역에 비해 규모도 작고 상황발생 시 많은 인원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준비도 제한이 되기에 합의각서 체결 전 지원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시에는 식

당 미운용 상황을 상정하여 급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방군단의 주민철수지역 예비군들에 

대한 군 급식 시스템도 점검해야한다. 현역부대의 급식 취사트레일러로 추가 급식 능력이 제한되기

에 경기 북부에 있는 대형 급식업체들을 동원하는 방법과 군 급식지원대를 편성⋅운용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에 의한 급식이 지원되어야 한다. ‘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시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예비군중대장이 급식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낭비하

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식지원 업체, 지원차량, 차량운전 및 선탑 등 계획이 구

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 시 숙달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작계훈련 시 협약식당에서 

식사 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작계지역에 먼저 투입후 급식지원 시스템 매뉴얼대로 시행이 

되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급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담당자와 함께 급식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급식결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군 동원응소, 하령결과 확인, 결

산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보작성, 사후 제급식 병력보고서 작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시 현역 급식수준에 못 미치고 일부는 예비군들에게 

식사 대신 빵이나 우유, 컵라면 등으로 대체되어 지급하는 등의 사례34)가 발생하여 예비군들의 불

평불만을 야기시키는 등 작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곧 전투력에 영향을 미

치기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개선을 통해 선승구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급식지원은 예비군중대장들의 업무 영역으로만 인식해 현역 부대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계가 있으므로 대대장들이 직접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급식지원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반

33) 합동참모본부(2019). 지역방위작전 지침서. 서울, p. 6장-10-2.

34) 육군 교육사령부(2011, pp. 5-9). 대침투작전간 통합방위작전 사례에 관한 연구-강릉작전 및 부여작전을 중심으로. 

충남: 교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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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4.2.4 법령 및 제도 개선

첫째, 국군조직법에 예비군을 국군의 조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예비군은 국군조직법상 국군 

외 조직으로 국군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에서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군

복을 입고 임무수행을 하지만 국군이 아닌 존재라는 신분이 애매하며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 예비군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책임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장의 장’

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복은 입지만 이를 위한 책임은 군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비군 군

조직의 제외, 신분적 모호, 건설 및 운영 등 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영향은 군은 물론 국민의 인식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군조직이 아니라 국방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군부대에 대한 편

제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군 정예화 완성을 위한 첫 단추는 예비군을 국군조직법상에 군 조

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상근복무 예비군도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예비전력 관련 법령의 통합이다.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예비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는 예비군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시 병력 동원에 관한 법은 병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이

라는 동일한 신분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소집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권한, 실행 절

차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스럽기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예비전력 법률을 제정

이 필요하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령을 가칭 통합 예비군법으로 통합하여 체계

화시키고 법적인 완결성을 기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령 개정이다. 예비군법상에 임무에 비전통적 

위협대비와 재해재난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재난안전관리법에 국가 재난 관련 예비군 동원 가능 

포함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재난 동원 대상자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재해재난 등 비전통 위협 관련 

과목이 추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예비군의 경우 1920년 국가방위법 제정으로 정규군과 

주방위군, 연방예비군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1973년 모병제 전환에 따라 총체전

력을 도입한 결과 이라크⋅아프간전쟁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35) 미국의 사례

에서 보듯이 예비전력 정예화는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해 예비군이 국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군

조직법 등의 개정과 이원화된 예비군 법령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사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5) 합동참모본부(2019), 지역방위작전 지침서. 서울, p. 6장-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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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점

21세기의 안보환경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국제체제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의 대외정책으로 다자간의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진행되어 안보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은 ‘강군

몽(强軍夢)’, 일본의 ‘군사대국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추진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도록 평시부터 전력

을 육성하고 연마해야 한다. 국력의 핵심인 군의 전력은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국방개혁을 통해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예비전력 육성을 위해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

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 창설 53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물어본다면 선뜻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이와 같은 안보환경

을 고려하여’싸워 이길 수 있는 ‘미래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예비군 임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예비군의 임무는 1968년 창설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대형 인명사

고,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며 무장소요 진압 등과 같은 임무는 삭

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 등을 추가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예비군으로

서의 임무를 포함하는 등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작전환경 변화에 맞는 지역예비군 조직⋅편성 최적화 운용이 요구된다. 과거 읍⋅면⋅동 

단위 운용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방위사단의 관할지역을 고려하여 광역시⋅도로 작전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예비군 소요는 예비군 자원 수, 지역 내 핵심방호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 부

대별 보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편성은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며, STEP 1은(‘25

년)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여단별 1개 예비군대대를 창설 및 운영하며 여단 예속부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STEP 2는(‘30년) 예비군 방위여단을 창설하여 기존 예비군대대를 예비군 방위대

대로 개편하여 운용한다. 임무는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상황 발생 시 지역방위대대를 지원하

여 중요시설 방호 및 경계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직위자에 대한 보강도 필요한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직급을 다단계화하여 정원을 늘리는 방법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

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희소특기 병사는 유사특기로 지정할 수 있

도록 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훈련을 통해 습득된 전투기술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예비전력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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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의 훈련을 2개월 단위로 훈련을 하며 훈련시간은 연 36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상황발생 시 지급받는 총기로 훈련을 실시하며 재해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과제 등

을 선정하여 훈련할 필요가 있다. 작계훈련은 작전지역의 도시화를 고려하여 과학화훈련장을 이용

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개선해야 한다. 지휘통제훈련 숙달이 필요한데 대대 동원훈련 시 

지역예비군 작계훈련을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현재의 지휘통제

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훈련을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예비군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비⋅물자 개선이 시급하다. 예비군 창설 이후 현역

에서 퇴역하는 장비를 활용한 전력화 추진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장비 및 물자를 보유 및 사용하고 

있다. 현역 시절과 다른 구형 장비 사용으로 예비군들의 숙달시간과 구형장비 정비에도 많은 노력

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예비군중대는 전투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인화기, 조준경 등의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며 기동대는 현재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하여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장비⋅물자 구매방법 개선도 필요한데 장비 계약 시 수임군부대

에서 하던 계약을 군수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며 육성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도 정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최상 상태로 장비⋅물자를 유지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 가능한 지원 급식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식당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규모도 작고 대규모 인원 급식을 위한 부식준비도 제한이 되기에 이를 고려한 선정이 필요

하고 전시 미운용 시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 철수지역의 지역예비군은 군 급식도 제

한되어 급식 대형업체 동원 및 군 급식지원대 편성⋅운용을 통해 급식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작계훈련 시 작전지역에 예비군들 투입 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급식을 지원하는 등 작전계획에 기초한 급식지원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상비전력 감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군조직법상 예비군을 국군의 조직에 포함하여 건설⋅운영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예비군법과 병역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 예비군법으로 통합하여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이라는 동일한 복무제도에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으로 나누어져 보상과 

복지, 작전지속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체

계를 통합 예비군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운용 측면에서 예비군을 구분하되 작전지속지원, 복지 및 

보상 등은 동일하게 제공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법, 

재난안전관리법 등에 비전통 위협에 대비한 재해재난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래 지역예비군의 최적화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편성 정비, 교육훈련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군조직법 등의 법률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지역예비군의 최적화 운영을 위해 지역예비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법과 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48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시사점이 있다. 이는 지역예비군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부대로 

육성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의 목표달성 측면에서 군사학 연

구분야의 무형 군사력 유지 관련 주제(Bae, Ku, Park, & Kim, 2020; Lee, J. G., 2020)와 관련된 지

역예비군 최적화 운영 방안을 제안한 초기 연구로 지금까지 관심이 부족한 연구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는 지역예비군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화된 연구설계와 전문가의 의견조사와 이해관계자 설문(예비군 운영 부대 구성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예비군 전력의 최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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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한 연구

양승봉*

국문초록 

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직⋅편성 최적화 

등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비전력의 감축, 작전환

경 변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자원의 감소는 지역예비군 운영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예비군의 현상을 진단하고 변화되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예비군에 대해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법과 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소요를 도출하였다. 운영체계에서는 작전환경에 맞는 지역예비군의 

임무와 미래를 대비한 조직⋅편성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력 유지 및 발전에 대해서 제시

하였고 작전지속지원체계에서는 장비 및 물자의 현대화, 급식지원체계의 시스템 보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에서는 지역예비군을 운영 및 건설하고 재정립된 임무를 고려한 법령 개정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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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저자)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7co-zzang@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1-7955-1187

2021, Vol. 4, No. 3, 21-51. https://doi.org/10.37944/jams.v4i3.121






